
신사용 스트레스케어 내의들의 기능성 

 

신사용 내의는 원래 순면제품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일본에서 비가 

많이 오고 무더운 여름철이나 엄동설한의 겨울철에 입어서 쾌적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기능(機能)”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여, 기능성 가공

이 잘 되어 있는 합섬제품도 많아지고 있다. 여름철을 위한 기능과 겨울철을 

위한 기능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기능성 가공이 되어 있는 내의를 직접 

착용해 봄으로써 효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리피터(repeater : 단골손님)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기본을 갖추고 있는 내의에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새로운 기능을 갖추고 있는 내의로 해마다 바뀌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에서 춘하절에 요구되는 기능은 “흡수속건(吸水速乾)” 또는 “접촉냉감(接觸冷

感)”이며, 추동절에는 “가볍고 얇으면서 따스하다”는 문구를 표면에 내세우고 

있다. 

 

◎ 춘하절에는 “흡수속건”과 “접촉냉감” 

신사용 춘하절 내의는 전전년도 시즌에 이어 “흡수속건” 기능이 소비자들

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땀에 젖었거나 비를 맞았을 때 피부의 물기를 

빨리 흡수하고, 빨리 말라, 축축한 느낌을 속히 제거해 주는 “흡수속건성”이 

좋은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권투선수용 브리프(brief : 남자용 짧은 팬츠)나 니

트제 트렁크스(trunks : 반바지 모양의 팬츠) 등이 잘 팔리는 아이템(item)으로

서 젊은 층이나 뉴 패밀리(new family)층 등으로 널리 팔리고 있다. 전년도부

터 내의를 입으면 시원한 느낌을 주는 “접촉냉감”이 소비자들에게 잘 먹히고 

있다. 

G사는 전년 춘하절 판매경쟁에서, 베이식(basic)한 흰색 내의의 판매는 줄



고 있지만, 기능 내의나 캐주얼 인너, 뉴 인너 등의 상품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잘 팔리는 상품의 주된 소재가 접촉냉감 소재인 “쿨메이크

(Cool-make)”이다. 이 소재는 “UV컷 테크노파인(UV-cut techno-fine)”과 벰베르

크(Bemberg : cuprammonium rayon의 상품명)를 섞어 만든 “스카이쿨(Sky-cool)”

에 G사의 오리지널(original) 냉감가공을 곁들여 개발한 소재이다. 이 소재는 

베이식 그룹은 물론, 캐주얼 인너인 “보디와일드(Body-wild)”에도 폭넓게 사

용되고 있다. 이들에게 소취(消臭)가공 “데오그린” 등도 곁들여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G사가 여러 차별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스포츠 인너 “보디와일드 스포

츠”에서는 “쿨맥스 익스트림(Cool-max extreme)”을 주된 소재로 하고 있다. 이

들도 흡수속건성이 특징이며, 스포츠 전문점을 비롯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

고 있다. 앞으로는 스포츠 시즌에 본격적으로 판매할 상품을 개발중에 있다. 

A사도 벌써부터 기능 내의를 개발하고 있는데 각종 기능 소재를 갖추고 

있는 “보디 팬츠”는 해마다 성장하여, “베이식” 상품이 위축되는 것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03년의 춘하절 판매전에서도 “베이식” 상품이 고전

하고 있는데, “접촉냉감”을 선전문구로 한 상품들은 호황을 보였다. A사의 경

우에는 겨울 시장에서 “엑스” 기능을 사용한 상품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앞

으로는 “접촉냉감”, “흡수속건”과 같은 선전문구의 상품도 가치를 충실하게 

할 예정이며, “춘하절 상품도 기능 소재를 사용한 주력상품을 하나 더 만들

어, 크레이프(crepe) 내의와 함께 2개의 주력상품으로 경영하겠다”고 하고 있

다. 

또한 크레이프 내의에서도 “칼큐로”를 사용한 상품을 2003년 춘하절부터 

판매하였는데, 무난하게 출발하였다. 크레이프 내의는 애호가들이 고령층에 

많으므로, 시장에서는 합섬사용에 대한 저항감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흰색 내의의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특산품으로써 내놓은 것

이다. 염려되는 합섬에의 저항감은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지내왔는데, 좀더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직물로 만든 “트렁크스”는 가격을 인하하라는 요구가 해마다 심해지

고 있어 니트 제품과 비교하면 기능 소재를 사용하는 상품이 적은 것 같지

만 “쾌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리는 공통적일 것이다. 그래서 기능 소

재도 사용하게 된다. 

예컨대 후지보 어패럴은 추동절에 “보온”의 기능을 내세운 상품도 등장하

고 있다. 또한 “오구란”도 “크로코다일”, “바이로프트”, “루나파” 등의 소재를 

사용한 직물제 트렁크스를 상품화하였는데, 호조를 보이고 있다. 

 

◎ 추동절 내의에는 “발열”이나 “가볍고 얇은 내의”가 호조 

겨울철에 소비자들이 방한 상품을 애용하는 경향도 변화하고 있다. 종전에

는 두터운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현재는 “가볍고도 얇고 따스한” 

것을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기능 소재를 사용한 상품이 

많아지고 있다. 요즘은 “발열” 기능이 선전문구로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이 특

징이다. 또는 중공(中空) 폴리에스터를 사용하여 보온성을 좋게 한 상품이나, 

폴리우레탄이나 PTT(poly trimethylene terephthalate) 섬유를 사용하여 스트레치

성이나 피트(fit)감을 좋게 한 상품도 생겼다. 

M사는 2003년 추동절용 흡습발열 소재 “엑스”를 사용한 내의를 “컨디션” 

시리즈로 새로 판매하고 있다. 이중구조로 보온성을 갖춘 “에어메리”를 사용

하면서 흡습발열 소재 “엑스”를 추가하고 있다. 또한 PTT 섬유 “소로텍스”를 

사용하여 적절한 피트감을 나타나게 한 “피트메리”로 착용감과 보온성을 다

른 상품보다도 좋게 한 상품이다. 



후지보 어패럴의 “BVD”는 2003년 추동절을 위하여, 시장에 기능 내의가 

넘쳐흐르는 상황에서 “안심”, “따뜻함”의 기능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추동절의 메인 소재는 흡습속건성이 좋은 “드라이릴리스”로서, 이를 

중심으로 한 방한 시리즈를 개발하였다. 두꺼운 천의 “스무스(經編兩面機에 

의한 양면 편성지 : circular interlock knit)”나 평편지(平編地 : plain stitch)와 같

은 규격화 소재뿐만 아니라 미니 뒷면 기모지(fleecy knitted fabric)나 삼층구조 

“단볼” 등을 새로 개발하고 있다. 예컨대 삼층구조 “단볼”은 중간층에 중공

(中空) 폴리에스터를 사용하여 따스한 공기층을 만들어 주게 되어 있는데, 피

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BVD 골드 엑스트라 웜”은 흡습발열 소재 “에코웜”, 중공 폴리

에스터를 사용한 “에스쿠사” 등의 소재를 사용한 내의도 시판되고 있다. 


